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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1 코린 2,9) 

 

마리아 알로이시아네 수녀는 대단한 성모님 신심의 소유자였고 묵주기도를 몹시 좋아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성모님 축일인 12월 8일에 수녀를 불러가신 것은 의미심장해 보인다.   

 

발부르가는 매우 신앙깊은 가정에서 자라났고, 언제나 자신이 13명의 자녀 중 가운데 아이였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 중 열 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수녀는 가정에서 즐겁고 근심없는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리고 1946년에 가족들이 추방당했었던 아름다운 고향 실레지아를 

마지막까지 칭찬했다. 가족들이 올덴부르그에서 다시 함께 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1950년 1월 16일 발부르가의 입회에 대해 아버지는 형제들이 모두 전쟁에서 돌아오는 것을 

조건을 삼았다.  

 

마리아 알로이시아네 수녀는 어린이 집과 기숙 학교,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집에서 

교육자로서 사도직을 행했다. 수녀는 타고난 교육자였기에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의 이해와 

인내로 돌보았다. 수녀가 자주 이야기했듯, 어머니는 수녀에게 모범이 되어 주었다. 특히 

하인리히-하우스 엥어스와 로이트의 하우스 마리아 헬퍼린에서의 사도직은 수녀가 소중히 

여기던 일이었다.   

 

사도직 외에도 마리아 알로이시아네 수녀는 다른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수예, 도예도 할 줄 

알았고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상상력에 한계라곤 없었다. 방의 가구를 자주 재배치하곤 했는데 

아주 창조적이었으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작업이 특별히 잘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만든 것을 즐겨 선물했다. 재능을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았기에 수녀도 자신의 작품을 두고 기뻐했다.  

 

마리아 알로이시아네 수녀에게 죽음은 묻어두어야 할 주제가 아니었다. 수녀는 이에 대해 

상당히 유연하고도 실용적인 방식으로 거듭해서 이야기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녀를 

잃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뒤흔들었다. 

 

아름다운 모든 것에 언제나 열려있고 그에 감사하던 마리아 알로이시아네 수녀는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